
김현미 장관,“정부-업계 간 소통으로 속도감 있는 건설혁신”당부

14일 전문가 간담회서 건설혁신 조기 안착방안 논의․안전관리 강조

□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14일(금)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

건설혁신위원회, 연구원, 건설업계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
ㅇ 금일 행사는 그동안 건설산업의 각 분야별로 발표해 온 건설혁신

대책들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 종합적인 추진상황 및 앞으

로의 진행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□ 김 장관은 “지난해 40여 년 이상 이어온 건설 업역규제를 사회적 

합의를 통해 전면 폐지하고, 공공공사 임금직불제를 의무화 하는 

등 정부 업계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건설산업 혁신의 기반을 마

련”했다면서,

ㅇ “앞으로도 기술경쟁을 촉진하도록 업역 업종을 개편하고, 불공정

관행을 근절하는 등 혁신방안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

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□ 금일 간담회에서는 업종개편 방안 등 현안 과제와 함께, 일자리 개선,

공정한 시장질서 확립, 해외진출 확대, 신기술 개발 등 건설산업 

전반적인 혁신대책의 조기 현장안착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 되었다.

□ 한편, 김 장관은 “건설 선진국은 ‘안전’의 토대 위에 세울 수 있다”

며 특히, 지난주 부산 아파트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엘리베이터 공

사장 추락사고를 언급하면서,

ㅇ “일체형작업발판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서도 추락사고가 발생하

지 않도록 건설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빈틈없이 해 줄 것

“을 당부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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